
일본 폐쇄NCC 재가동 준비
중국·대만 크래커 이상 … 일본 상반기 에틸렌 수요 3 3 0만톤

에틸렌 스파트가격이 크게 올라 1 2월 CFR China기준 톤당 3 3 0 ~ 3 5 0달러로 인상되었다. 에틸렌의 구

매증가는 P E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진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중국 Yangzi Petrochemical의 N C C가 1 1월 정기보수이후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1 2월1 3일 다

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이에따라 중국은 1 2월 7 0 0 0 ~ 8 0 0 0톤의 에틸렌을 급히 주문하였으며, 일본은 주문물량 급증으로 폐쇄

했던 N C C의 가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에틸렌의 중국 수출가격은 CFR China기준 톤당 4 0 0

달러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. 또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필요한 선적공간도

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대만 C P C의 4 5만톤규모 제5기 크래커는 기계적 문제로 9 5년 1 1월2 4 ~ 2 6일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했으

며 1 1월말경 정상가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스파트물량을 구입해 사용했으며 C P C의 제5기 크래커는 9 6년 상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할

계획으로 있다.

말레이지아의 N C C가 원료 수급문제로 1 2월 7 0 %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에틸렌 가격 상승

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이 공장은 3 2만톤규모의 에탄계 크래커로 9 5년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나 에탄가스의 공급문제로

크래커 가동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 가스분리기에 문제가 발생해 에탄가스의 공급이 줄어

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국내에서는 삼성종합화학의 4 0만톤규모 크래커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삼성종

합화학은 에틸렌을 외부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러나 삼성은 지나친 수출판매로 내수공급량이 부족해 에틸렌 구매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문제 발

생설을 일축했다.

한편 일본통산성의 석유화학산업기본문제협의회 수급위원회는 최근 9 6년 상반기의 석유화학제품 수

급전망을 발표, 에틸렌의 내수를 2 9 2만6 9 0 0톤(전년동기대비 0.8% 증가), 수출량을 약3 7만톤으로 예

측, 필요생산량은 3 2 9만7 6 0 0톤(4.7% 감소)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
에틸렌유도품의 대동남아 수출이 유럽·미국제품의 유입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.

폴리올레핀 내수의 경우 HDPE, PP 모두 2.2~2.4% 신장하지만 수출량의 감소로 필요량은 P P를 제

외하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에틸렌은 생산능력이 7 0 0만톤수준에 달해 과잉상태로 유도품의 수출감소가 겹쳐 수급균형이 약보합

세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.

9 5년 하반기( 7 ~ 1 2월)에는 에틸렌 내수가 2 9 9만5 9 0 0톤(전년동기대비 2.0% 증가), 수출입균형(수입은

거의 제로) 39만7 2 0 0톤, 필요량 3 3 9만3 0 0 0톤(전년동기비 4.1% 증가)으로 예측하고 있다.

9 6년 상반기의 L D P E는 내수 8 6만톤(전년동기비 2.4% 증가), 수출입균형은 6만2 4 0 0톤, 필요량은 9 2

만2 4 0 0톤(4.3% 감소)이며 HDPE 내수는 5 5만1 0 0 0톤(2.2% 증가), 수출입균형은 4만1 0 0 0톤, 필요량은

5 9만2 0 0 0톤(4.4% 감소)으로 예측했다.

또 PP 내수는 1 1 1만4 4 0 0톤(2.4% 증가), 수출입균형은 1 4만2 6 0 0톤, 필요량은 1 2 5만7 0 0 0톤(1.1% 증가)

으로 예측하고 있다. PP는 재고감소를 예측하고 있어 필요생산량도 1.1%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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